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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엔 어떤 영웅들이 등장할까 ?

 율리시스
트로이에 맞선 가장 지략이 넘치는 사람.

« 청록색 눈의 아테나 여신이 그 옛날 트로이

 국에서 영광스런 율리시스를 아껴  마지 

않았듯 너를 받아들이기를 » 라고 율리시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메넬라오스는 말했다.

이름 높은 아카이아 족장 중 한 사람. 아킬레스보다 

더 위험한 명예를 얻은 족장 은 아직 아무도 없다. 

디오메디라고도 불리는 일리아드의 다섯 번째 

노래는 그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다 

메넬라오스
두 번째 아트리드 . 역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다. 헬레네의 남편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자신의 성에 초대했던 트로이 왕자 

알렉산더 파리스에게 아내와 보물을 빼앗긴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구해내기 위해 제일 

먼저 나선 인물이기도 했다.

아가멤논 
왕들의 왕. 두 명의 아트리드 중 

하나이자 메넬라오스와 형제. 

미케네 출신. 아카이아의 모든 

그룹들을 진두 지휘하는 자. 

트로이에 배 1186척을 출정시킨다 !

디오메데

         아작스
로크리데의 아작스. 아킬레스의 

무기를 두고 율리시스와 다툰 뒤 

자살로 생을 마감한 텔라몬의 

아들, « 큰 아작스 »와는 다른 인물. 

카산드라를 모독한 죄로 신들의

 노여움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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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아 캠프

네오프톨레모스
아켈레스의 아들이 자신들과 함께

 트로이에 맞서 싸워주기를 바라면서

 율리시스와 디오메데는 스키로스 섬으로

 간다. 아킬레스의 아들은 즉각 운명의

 부름에 답한다.

배 30척을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의 결정적 업적은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 있다. 아테나 

여신에게 영감을 받아 3일 만에 목마를 

완성했다.

    시논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할 업적을 

세우지 못했으나, 

율리시스의 계획에 

따라 탈주병으로 

가장, 트로이 목마 

발치에 웅크려

 트로이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필록테트
그리스인들이 렘노스 섬에 전부 두고 온

 활과 화살을 갖춘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트로이를 점령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한 치의 오차 없는 그의 

화살을 히드라의 혈관에 담갔다.

칼카스 
그리스의 트로이 원정대에 이끌린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내다본다. 그의 

신탁은 트로이 전쟁의 중요한 순간마다 

적중한다.

에페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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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엔 어떤 영웅들이 등장할까 ?

                    프리아모스 
그가 왕이었을 때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 전투에 직접 참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어서 참모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번번이 장남 헥토르의 의견에 

끌려다녔다. 그의 이름은 « 팔린 자 »

라는 뜻. 라오메돈의 아들들 중 유일한 

생존자로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트로이 

국가 전체를 맡겼다.

프리아모스 왕의 두번째 부인으로 비극적

 운명을 살았다. 일리아드에는 그녀가 언제나

 장남 헥토르의 용기를 진정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두번째 아이를 낳기 바로 전 이상한 꿈을

 꾼다. 그녀의 가슴에서 횃불이 나와 트로이를

 불태웠다 !

« 번쩍이는 투구 »의 헥토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파리스와 알렉산드르가 죽은 뒤  헬레네와 결혼한다.

아킬레우스와의 싸움 도중 달아나는 헥토르에게

아테나여신은 데이포보스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헥토르에게 달아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조언한다.

 헬레네
레다와 틴타레오스의 

딸. 제일 아름답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치명적일 정도로 

기교적이다. 

헬레나를 위해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인들이 

피 터지게 싸웠다.

데이포보스

헤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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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e camp Troyen

카산드라 
황금 아프로디테를 닮은 이 소녀는 

프리아모스의 딸로 신성한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이다. 아폴론 신은 그녀에게 

푹 빠진 나머지 예언자의 재능을 주지만 

이후 그녀의 거절에 화가 나 그녀에게서 

설득력을 빼앗는다. 

안드로마크
슬픈 운명의 헥토르의

 아내. 트로이를 둘러싼 

원정 당시 그녀의 고향 

마을은 아킬레스에 의해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일곱 형제 

마저 떼죽음을 당했다. 

헥토르와의 사이에서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낳았는데 

이 아들 역시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폴릭세네
프리아모스 왕의 딸. 범접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그녀에게 

아킬레스는 한눈에 반한다.

 트로이가 함락당한 후 처녀 

폴릭세네는 네오프텔레모스에

 의해 아킬레스의 묘에 재물로 

바쳐진다.

카산드라의 쌍둥이 남매. 트로이의 예언자인 그는 형 파리스의

그리스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언했다. 아폴론에게서 

선물받은 상아 활로 아킬레스에게 상처를 입혔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실망이 트로이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헥토르 다음으로 용감한 인물로

 등장한다.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아킬레스에 과감히 맞서 싸울 때도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신들의 

보호를 받은 그는 트로이 함락 전에 

탈출한 몇몇 생존자들 중 하나이다.

아에네아스

헬레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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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율리시스, 이타키의 왕 이다 ! 

트로이의 목마

« 오, 초라한 나라에서 태어난 영웅이여, 

고귀한 심장과 자부심에 찬 이름이 힘을 발휘하는 그대여, 

아키이아 함대의 두뇌, 트로이 인들의 제압한 승자여, 

라에르트의 아들이여. »



10



11

1

« Le stratagème dévoilé par le devin Hélènos »

Ulysse retint un instant sa respiration. Face à 
lui dans l’obscurité, il sentait la présence de 

Néoptolème dont la respiration trahissait la colère 
contenue, tant l’envie de venger la mort de son 
père gonflait son cœur de vaillance. Il était venu 
pour remplacer Achille aux pieds légers dans 
le rang des Achéens. C’est lui qui commandait 
désormais les si redoutables Myrmidons.

L’intrépide Néoptolème avait tout d’abord été 
réticent à cette idée d’un piège, tant il éprouvait le 
désir de combattre et de renverser par la violence 
la ville de Troie. Pour lui, le recours à la ruse était 
indigne d’un guerrier qui se devait de combattre 
l’ennemi en face sans invention de cette sorte. Les 
guerriers devaient briller dans les batailles la lance 
à la main et les hommes audacieux triomphaient 
toujours à la guerre.

«예언가 헬레노스가 알려준 지략 »

  율리시스는 잠시 숨을 참았다. 어둠 속에서 

네오프텔레모스와 그의 분노 섞인 숨소리가 

느껴졌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커질수록 심장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키이아 

인들의  무리에 섞여 아킬레스를 대신해서 

이미 온 적이 있는 자였다. 지금부터 

가공할만한 미르미돈 군대를 지휘하는 것도

 바로 그였다. 

 함정을 놓는다는 계획에 집요한 네오프 

텔레모스가 처음부터 찬성했던 건 아니었다. 

그는 트로이를 함정이라는 계략이 아닌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만 싶었다. 

무력이 아닌 지략을 쓴다는 것은 그가 볼 때

위대한 전사에게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다. 

전사들이란 모름지기 전장에서 창을  꼿꼿이 

들고 싸워야 하며 용감한 남자들이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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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ctète partageait lui aussi cette idée et les 
deux hommes avaient longuement argumenté 
pour que les combats se poursuivent et que le 
destin désigne le camp vainqueur.

Mais le persuasif Ulysse avait su leur rappeler 
combien de guerriers aussi courageux qu’eux 
étaient déjà morts devant les murs imprenables 
d’Ilion. Ni les longs efforts de toute l’armée au 
cours des neuf premières années, ni la valeur 
intrépide de son invincible père n’avait su prendre 
les belles murailles, avait-il rappelé à Néoptolème. 
Le blond Achille, le plus terrible des guerriers 
venus combattre devant Troie, était mort tué par 
Pâris-Alexandre, le plus lâche des Troyens. Il 
avait été atteint d’une flèche à la cheville, guidée 

  필록테트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전투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운명이 승자를 가를 수 있도록 한동안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설득에 강한 율리시스가 그들
못지 않게 용감무쌍한 병사들이 트로이의 
장벽 앞에서 얼마나 죽어갔는지 설명하자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장 아홉
달 동안 온 군대가 동원되어 무수한 노력을
쏟아 부었어도, 패배를 모르던 아버지의 
가치로도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이었음을
율리시스는 네오프텔레모스에게 상기시켰다.       
금발의 아킬레우스, 전사 중의 전사인 그도 
트로이에 맞서 싸웠으나 결국 저 비열한 
트로이인 패리스와 알렉산드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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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Apollon, qui l’avait blessé à son seul point 
vulnérable. Ulysse leur rappela aussi comment 
la victoire était toujours indécise, car tantôt les 
Achéens enfonçaient les Troyens, tantôt les 
Troyens contraignaient au recul les bataillons des 
Achéens. Malgré les prouesses de Philoctète et 
de son arc, les hautes murailles de Troie étaient 
restées infranchissables. 

Ils ne le savaient pas les guerriers redoutables, 
mais ces murailles avaient autrefois été construites 
par Poséidon et par Apollon, lorsque ces deux 
Immortels  avaient dû se soumettre comme simples 
mortels chez Laomédon. Aussi Poséidon, le dieu 
au regard bleu sombre, même s’il avait dans les 
combats pris le parti des Achéens et Apollon, 
le dieu à l’arc d’argent s’opposaient tous deux 
farouchement à voir leurs murailles détruites.

목숨을 빼앗겼다. 아폴론에게 이끌려 발목에

화살을 맞은 그는 그 상처로 더 할 수 없이

나약해졌다. 

  또한 율리시스는 아키이아인들이 트로이를

밀어붙이든, 트로이가 후퇴하는 아카이인들을

압박하든 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필록테트와 그의 활에 서린 업적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의 높은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알지 못했으나 트로이의 장벽은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라오메돈(트로이이 창건자-역주)

에게 항복할 때 건설한 것이었다. 전투에서 

아키이아인들의 편에 선 짙은 푸른 눈의 신

포세이돈과  은빛 활의 신 아폴론은 이렇듯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잔인하게 맞섰다

 



14

Le devin Calchas avait alors annoncé devant le 
conseil des Achéens que le plan d’Ulysse avait la 
faveur des Dieux. Puis, l’intervention divine de 
Zeus avait décidé les deux hommes a accepter eux 
aussi l’astucieux stratagème proposé par Ulysse.
Réunis à nouveau en assemblée à l’aube, tous 
avaient alors admis l’inutilité de la poursuite des 
cruels combats aux pieds des remparts troyens. 
Seules la ruse et l’habileté mettraient fin à la guerre 
dévoreuse d’hommes et permettrait peut-être aux 
belliqueux Achéens de détruire l’opulente cité du 
roi Priam. 

  그 때 예언자 칼카스가 아키이아 의회에

등장해 율리시스의 계획에 신의 가호가 있을 

거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제우스 신의 중재가 

두 남자의 고집을 꺾고 율리시스의 계획을

마침내 받아들이도록 했다. 

  새벽에 다시 모인 사람들은 트로이 장벽 

아래 잔인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로지 

지혜와 민첩함만이 인간들의 이 탐욕 어린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며, 호전적인

아키이아 인들이 프리아모스 왕의 풍요로운 

도시를 무너뜨려 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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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rs Néoptolème, le vaillant fils d’Achille, 
avait été finalement le premier à pénétrer dans 
le grand cheval pour montrer ouvertement à 
tous son consentement. Il avait été aussitôt suivi 
par l’Atride Ménélas et par le divin Ulysse, roi 
d’Ithaque. Diomède, « le meilleur des Achéens 
au combat », le seul qui pouvait rivaliser par sa 
vaillance avec Achille, puis Philoctète, Ajax le 
Locrien, Idoménée, fils de Deucalion et petit-fils 
de Minos, combattants non moins fameux sur 
le champ d’Arès avaient aussitôt pris leur place 
aux côtés de ces illustres héros. Une vingtaine 
d’autres guerriers tous parmi les plus intrépides 
venus devant Troie, autant que le cheval pouvait 
en contenir dans son ventre, avaient également 
pris place à l’intérieur. 

Le dernier à monter avait été Epéios, l’artiste 
ingénieux inspiré par la déesse Athéna, qui avait 
fabriqué le cheval et qui savait seul en ouvrir et 
en fermer habilement les portes. Jusqu’ici Epéios 
n’avait joué qu’un rôle obscur sur le champ de 
bataille, mais maintenant le travail silencieux 
du divin charpentier, serait peut être la condition 
fondamentale de la victoire et lui aussi connaîtrait 
une gloire immortelle ! Les échelles par où ils 
étaient montés avaient été retirées à l’intérieur, où 
les guerriers étaient maintenant tous enfermés. 

  그리하여 아킬레우스의 용감한 아들

네오프텔레모스는 거대한 말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감으로써 만방에 동의를 표시했다.       

이타키 섬의 왕 율리시스와 메넬라우스가 

그 뒤를 따랐다. « 아키이아인들 중 전투에

가장 강해 » 아킬레스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디오메데, 필록테트, 아작스, 

데우칼리온의 아들이자 미노스의 손자 

이도메네우스, 그리고 아레스 못지 않게 

용감무쌍한 전사들이 차례로 영웅들 옆에 

자리잡았다. 스무 명 남짓한 병사들 역시 

거대한 말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 속에 들어간 건 

에페이오스, 아테나 여신에게 영감을 

받아 트로이 목마를 만든 천재 예술가

에페이오스였다. 오로지 그 만이 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맡지 못한 에페이오스였지만 

이제 신이 내린 장인, 에페이오스의 손길이야

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그에게

불멸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그가 타고 오른 사다리가 말 내부에서부터 

끌어올려지자 이제 모두 말 속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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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éios se tenait près de l’ouverture attentif 
aux bruits venus de l’extérieur. Depuis la veille, 
une longue attente avait commencée pour eux 
et chacun de ces redoutables guerriers savait 
pertinemment que s’ils étaient découverts par 
leurs ennemis, ils n’auraient aucune chance de 
survivre à la mêlée qui s’ensuivrait.

Mais, si le plan d’Ulysse fonctionnait, demain 
ils seraient les héros vainqueurs de Troie ! Chacun 
d’eux avaient secrètement confiance en sa destinée 
et tous avaient une grande confiance en Ulysse. 
N’était-il pas le plus rusé des Achéens qui soit 
venu combattre devant Troie ? Ulysse, l’homme 

  에페이오스는 출입문 바로 옆에 웅크리고

앉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밤부터 지난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만에 하나 적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단 1퍼센트도 없다는 

것 병사들은 전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율리시스의 계획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일부터 그들이 곧 트로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 병사들 한 명 한 명은 

은밀하게나마 자신들의 운명에 자신이

있었고 특히 율리시스에 대한 막강한 신뢰가

있었다. 율리시스야 말로 트로이에 맞서 

싸우는 아키이아 인들 중 가장 영리한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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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milles tours, s’était-il trompé une seule fois, 
lorsqu’il imaginait un de ces coups tordus dont lui 
seul avait le secret ? Jamais...

Et le blond Ulysse, lui, que pensait-il ? Il 
restait encore plus silencieux que les autres. Il 
avait très peu dormi au cours de la nuit, attentif 
au sommeil de ses compagnons. Il ne voulait 
pas que le ronflement de l’un d’entre-eux ne 
dévoile soudainement leur stratagème. Il avait 
surveillé particulièrement le vaillant Diomède, 
son compagnon habituel, dont le lourd sommeil, 
démontrait à tous que le stress était parfaitement 
inconnu à ce terrible guerrier. Le fils du terrible 
Tydée n’était-il pas l’un des combattants les plus 
vigoureux, lui qui avait même blessé la déesse 
Aphrodite aux cheveux d’or lors d’un combat !

아니었던가 ? 율리시스가 실수 한 건 단 

한 번이었고 그나마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금발의 율리시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그는 다른

누구보다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밤새

동료들이 자는 동안 그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적들의 귀에

들려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걸 그는 원하지

않았다.

  율리시스는 특히 잠이 들면 전쟁에 대하 

스트레스를 말끔히 잊고 깊은 수면에 빠지는

디오메데스를 예의 주시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라 하면 금발의 아프로디테마저

다치게 한 가장 거침 없는 전사 중 하나가

아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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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ysse réfléchissait à la situation et comme 
savent le faire les chefs, il analysait tout ce qui 
s’était passé jusqu’alors. Il avait essayé d’imaginer 
ce qui allait se passer le lendemain à l’aube 
lorsque les Troyens découvriraient le cheval. Le 
divin fils de Laërte était un homme qui savait 
analyser toutes les hypothèses et les conséquences 
des choix à prendre. 

Toutes les conditions pour que la ville de Troie 
soit prise avaient maintenant été accomplies. 
Philoctète avaient rapporté les flèches d’Héraclès 
sans lesquelles les devins avaient déclaré que 
la ville ne pourrait être prise. Héraclès avait 
autrefois légué en remerciement au héros qui avait 
allumé son bûcher funéraire son arc et ses flèches. 
Héraclès avait autrefois plongé les flèches de son 

 율리시스는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기 무섭게

트로이 인들이 목마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기도 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인 그는 모든 경우의 수와 그가 내릴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분석할 줄 알았다. 

  트로이가 점령당할 모든 조건들은 이제

만들어졌다. 필록테트는 예언자들이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가져왔다. 

  예전에 자신의 화형대에 불을 붙여준

영웅에게 감사의 표시로 남겨준 활과

화살이었다. 헤라클레스가 언젠가 히드라의

혈관 속에 담근 적 있는 바로 그 화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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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infaillible dans le venin de l’Hydre de Lerne. 
C’est en compagnie de Diomède qu’Ulysse s’était 
rendu à Lemnos, où les Achéens avaient autrefois 
abandonné Philoctète blessé dans l’île, où ce 
dernier avait dû survivre seul pendant dix ans. Le 
compagnon d’Héraclès avait su faire abstraction 
de son ressentiment et de sa colère envers Ulysse, 
qu’il tenait pour responsable de son abandon, et 
envers les Atrides, et il avait finalement accepté 
pour le bien de tous de rejoindre les Achéens 
devant Troie.

Les héros s’étaient ensuite procurés les os de 
Pélops, talismans également nécessaires à la 
victoire et lui-même, Ulysse, déguisé en mendiant 
et toujours accompagné de l’impétueux Diomède, 
avait pénétré dans la ville assiégée et dérobé aux 

  필록테트가 부상당한 채 버려져 십 년을

혼자 살아야 했던 렘노스 섬을 율리시스가

디오메데스와 함께 찾아갔었다. 헤라클레스의 

친구 필록테트는 결국 율리시스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트로이 전쟁에 함께 참가하기로

결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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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yens le Palladion, cette statue divine, douée 
de propriétés magiques, qui représentait Pallas 
Athéna, et qui devait être emmenée hors de 
l’enceinte de Troie. Les trois conditions préalables 
à la prise de l’antique cité d’Ilion, l’autre nom de 
Troie, avaient donc été remplies...
Mais si l’infaillible devin Calchas s’était trompé 
ou avait omis de dévoiler une autre des conditions 
imposée par le destin pour que Troie puisse être 
détruite ? Et si le devin Hélénos, l’un des meilleurs 
augures, qui avait dévoilé à Ulysse cette ruse du 
cheval de Troie l’avait trompé ? 

Car Hélénos, qui était l’un des fils du roi Priam, 
avait depuis le début de la guerre vaillamment 

  영웅들은 승리를 위해 필요했던 펠롭스의

뼈를 먹었고 거지로 변장한 율리시스는

혈기 왕성한 디오메데스와 함께 마법을

지닌 신성한 동상 팔라디온이 있는 마을로

잠입해 동상을 훔쳐냈다. 고대 도시 이리온-

트로이의 다른 이름-을 장악할 세 가지 선결

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예언자 칼카스가 실수한 거라면? 

아니면 트로이를 무너뜨릴 또 한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걸 잊은 거라면 ?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로 율리시스에게 트로이

목마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헬레노스가 그를

속인 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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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tu aux côtés de son frère Hector. A la mort 
de ce dernier, il l’avait même remplacé à la tête de 
ses concitoyens et avait été blessé par Ménélas. La 
trahison du prince troyen était due à sa déception 
de ne pouvoir épouser Hélène, dont la beauté 
rendait tous les hommes éperdument amoureux... 

Lorsque la mort de Pâris avait laissé Hélène 
veuve, Hélènos et son frère Déiphobe avaient 
voulu l’un et l’autre l’épouser. Le roi Priam 
avait alors tranché le différent en décidant 
qu’elle appartiendrait à celui des deux frères qui 
montrerait le plus de valeur dans les combats. 
C’est Déiphobe qui l’avait emporté et était ainsi 
devenu le quatrième mari d’Hélène. Hélènos avait 
éprouvé devant cet insuccès un ressentiment si 
profond qu’il avait abandonné sa ville, ses parents 
et la guerre elle-même pour se retirer dans les 
solitudes boisées de l’Ida.

  왜냐하면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중 하나인 

헬레노스는 전쟁이 시작되고부터 형 헥토르를

위해 용감히 싸워왔었다. 헥토르가 죽고, 모든 

남자들을 눈멀게 한 절대 미모의 헬레네와 

결혼할 수 없게 된 데 실망하여 트로이를

배신하게 된다... 

  파리스의 죽음으로 헬레네는 과부가 되자 

헬레노스와 그의 형 데이포보스 둘 다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프리아모스 왕은 둘

중 전투에서 더 큰 업적을 세운 왕자에게

헬레네와 결혼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다.    

  데이포보스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헬레네는 

그를 네 번째 남편으로 맞는다. 너무나 깊이

절망한 나머지 헬레노스는 도시와 부모, 

전쟁을 모두 져버리고 이다 숲의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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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t là, dans la montagne, qu’Ulysse l’avait 
fait prisonnier et l’avait contraint à dévoiler les 
conditions de la prise de Troie et l’ingénieux 
stratagème du cheval... Mais, si le devin Hélénos, 
qui avait même donné la date de la prise de la ville, 
avait menti ? Si cette trahison n’en était pas une ? 
Le piège n’allait-il pas se refermer sur les meilleurs 
des guerriers achéens désormais prisonniers dans 
le cheval ? 

Voilà ce à quoi pensait Ulysse en cet instant. Et 
il avait retenu profondément sa respiration, pour 
se concentrer sur cette seule idée et retrouver un 
calme absolu propice à la méditation. Alors, il se 
souvint également de la prédiction de Calchas : le 
sage devin, qui connaissait les signes par lesquels 
les volontés des dieux se manifestent aux hommes, 
avait annoncé que la guerre durerait dix ans... 

Les neuf premières années, elle avait traîné en 
longueur, mais nous étions la dixième année... Tout 
semblait s’être accéléré depuis la colère d’Achille, 
et le devin Calchas avait donné la même date que 
le devin Hélènos, inspiré lui aussi des dieux, pour 
la prise de Troie... Alors ne convenait-il pas d’être 
confiant dans le jour à venir ?

L’énorme cheval de bois attendait sur le 
rivage que l’inexorable destin s’accomplisse. A 
l’intérieur du ventre de l’animal avaient pris place

  바로 그 산에서 율리시스는 그를 포로로 잡아
트로이를 함락할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목마 
작전을 얻어낸다. 그러나 그런 헬레노스가, 
트로이를 함락할 날까지 받아준 헬레노스가 
거짓말한 거라면 ? 만약 그의 배신이 한 
가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면 ? 목마에 숨은
아케이아 병사들이 포로로 전락한다면 ?
  율리시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절대
명상에 잠기기 위해 깊은 숨을 몰아 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칼카스의 예언을 떠올렸다. 
이 현명한 예언가는 전쟁이 1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선언했었다. 
  지난 9년 동안 전쟁은 지난하게 계속되었고,
이제 우리는 10년차를 맞았다....   
 아킬레스우스의 분노 이래 모든 상황은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았고 예언자 칼카스가 
내려준 트로이 함락의 날은 예언자 헬레노스가 
말한 날과 꼭 같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을
믿어도 좋지 않을까 ?

  거대한 목마가 냉혹한 운명이 만들어낸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마의 뱃속에는
때로는 승리에, 때로는 죽음을 향해 웃으며,   
  그러나 마침내 이 전쟁의 전개를 목격하게 
될 아키이아의 최고 전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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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norme cheval de bois attendait sur le rivage 
que l’inexorable destin s’accomplisse : « Oui, il 
est inéluctable, le destin qui tient toutes œuvres 
humaines sous son regard ! »

les meilleurs des chefs Achéens, qui iraient soit 
vers la victoire, soit vers la mort, mais qui enfin 
connaîtraient le dénouement de cette guerre.

 거대한 목마가 냉혹한 운명이 만들어낸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 그렇다. 인간의 
모든 작품을 자신의 시선 속에 간직한 그 
운명,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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